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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막염으로 판정 받아 수술 받은 아내가 있었습니다.  

그녀의 남편은 군인이었죠.  수술 받은 후 1시간이 지나고, 하루가 지나도 아내의 눈은 세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.  

사랑스런 아내의 눈은 이미 세상의 빛을 볼 수 없게 된 것이었죠.  아내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.  그러던 어느날, 

“여보, 나 다시 일 나가고 싶어.”  아내가 말했습니다.

“무슨 소리야?  내가 다 알아서 할께.”  “그렇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.”
“그래도 직장생활은 조금….”  “하던 일이 전화상담원 일인데 뭐 어때?  나 할 수 있어.”
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했습니다.  일을 나가겠다는 아내의 생각이 아니라, 세상을 받아들여 주는 

바로 그 마음이…
 회사에서는 다시 받아들여 주었지만, 출근이 문제였습니다.  다행이 회사 앞에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 남편과 아내는 한달 여 동안 같이 동행하며 걸음 수와 주변의 소리를 익혔습니다.

 한달 여가 지나고 아내는 혼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.  남편은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.  점차 마음이 밝아지고 웃음도 찾기 시작했으니까요.  이렇게 6개월 여가 지나고 늦지 않기 위해 총총히 빌딩 안으로 들어서던 아내에게 경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.

 “부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.”
 “앞도 못 보는 제가 뭐가 행복하겠어요.”
 “매일 아침 부인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잖아요.”
 “네?  누가 저를…”
 “모르셨어요?  남편이 매일같이 부인이 내리는 모습을 길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답니다.  그리곤 부인이 회사에 무사히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그때서야 되돌아 간답니다.”







